
- 375 -

Ⅰ. 서 론

수 세기(counting)가 산술의 가장 기초적인 능

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식일 것이

다. Gelman과 Gallistel(1978)의 선도적인 연구에

서 3, 4세 정도의 유아들도 작은 수에 대해서 수 

세기의 원칙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인 이후로, 서

구권에서 유아와 어린이들의 수 세기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김수미(2010)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

리나라에서 수 세기는 유치원의 내용으로 간주

되어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

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수 세

기 관련 내용을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1, 2

학년의 교과서를 살피더라도 수 세기를 본격적

으로 다루는 차시는 찾기 힘들며, 그 의미와 중

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도 높지 않다고 

보인다. 수 세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지, 산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수업의 어

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은 초등

학교 교사들에게 보편적인 지식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술연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 세기 관련 국내연

구는 최근의 것만 보더라도 상당수 찾을 수 있

다. 유치원에서의 수 세기 교육 실태를 조사한 

문선미(2015)의 연구, 유아의 기계적 수 세기, 합

리적 수 세기, 더하기 빼기가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강대은(2003)의 

연구, 수 세기 능력이 유아의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수 세기 하위요인과 수학능력 

하위요인 간의 높은 상관을 확인한 최혜진, 조은

래, 김선영(2013)의 연구 등이 그 사례이다. 그러

나 초등학교의 경우 수 세기를 중심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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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많지 않다. 정확성, 속도, 효율성 등의 측

면에서 2학년 수학부진아들의 수 세기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한, 앞서 언급한 김수미

(2010)의 연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 

비슷한 항목의 수 세기 능력을 조사한 유민정

(2014)의 연구 등이 그 몇 안 되는 사례이다. 수 

세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연구로 범위를 넓혀

보면, 사칙연산에 대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해결 전략을 조사한 주영란(2002)의 연구, 받아

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한 초

등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의 해결 과정을 관찰한 

장혜원(2009)의 연구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

서 수 세기는 주로 연산의 기초 혹은 연산을 위

한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 중 하나로 다루어진

다. 결국, 초등학교 수학에 대한 학술연구에서 

수 세기는 연산의 기초 혹은 연산을 위한 비형

식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가끔 다루어지지만,

수 세기를 중심주제로 고찰하거나 학생들의 수 

세기 능력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경우는 매우 드

물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 세기가 초등학교에

서도 적어도 연산의 기초로서 중요하다면 교과

서 역시 그러한 측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

과서는 교육내용과 수업방법을 결정하는 기초자

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 세기를 중심에 두고 

교과서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우선, 수 세기에 관련된 다양한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 세기

의 의미와 중요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 1, 2학년 교과서와 지도서를 수 세기의 관

점에서 조사하고, 미국(1종), 싱가포르(2종), 중국

(1종) 교과서를 살피어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미

국 교과서는 영어권에서 수 세기의 연구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국 교과서는 중

국은 우리와 인접해 있는 한자문화권의 대표적

인 국가라는 점에서, 싱가포르 교과서는 아시아

에 위치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그리

고 수학교육 선진국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싱가

포르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들 외국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수 세기와 관

련된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이 보다 선명해진

다. 마지막으로,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정

리하고 수 세기 이론의 교과서 반영에 관해 제

안한다.

Ⅱ. 초등학교 산술에서 수 세기의

의미와 중요성

1. 수 세기의 의미와 중요성

“하나, 둘, 셋, …”과 같이 대상에 수 단어를 

하나씩 대응시키거나 수 단어 자체를 열거하는 

‘수 세기’ 활동이 수학을 하는 기초임은 분명하

다. 그러나 수 세기가 단지 대상의 개수를 헤아

리는, 또는 수의 이름을 외우는 활동이기에 중요

한 것은 아니다. 수 세기는 수 단어를 차례로 열

거하는 것 말고도 다채로운 방법을 포함하며, 수 

개념과 연산의 기초로서, 수학적 경험의 장으로

서, 사회적 지식의 내면화 과정으로서와 같은 다

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Gelman & Gallistel,

1978; Secada, Fuson, & Hall, 1983; Capenter &

Moser, 1982; Fuson, 1986; Fuson, 1988; Munn, 1994;

Gray, 2008).

특히, 모두 세기(counting-all), 이어 세기

(counting-on), 제외시킨 후 모두 세기, 거꾸로 세

기(counting-down), 세어 올라가기(counting-up) 등

으로 대표되는 수 세기 전략을 아동이 어떻게 

사용하며, 그 수준상의 전이는 어떻게 일어나는

지, 그러한 전략이 사칙연산의 학습과 어떻게 연

관되는지, 손가락은 어떻게 수 세기를 보조하는

지 등을 조사한 Capenter, Hiebert, Moser(1981),

Resnick(1989), Fuson과 Fuson(1992), Anghileri(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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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연구는 기초 연산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수 세기 전략에 대한 안목을 가

져야 함을 시사한다.

연산에 대한 수 세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단편적인 예로서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아

직 덧셈구구를 외우지 못한 아이에게 셋 더하기 

넷을 묻는다. 곧바로 답하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답을 맞힌다. 즉, 먼저 왼

손의 손가락 셋을 펴고, 이어서 오른손의 손가락 

넷을 편다. 펼쳐진 손가락을 모아 하나씩 센다

(‘모두 세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곱. 일곱이예요!”. 만약 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셋을 출발점으로 넷부터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

며(‘이어 세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요!”와 같이 단축된 과정으로 답을 맞히었다면 

아이의 능력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만약 이 아이가 ‘셋 더하기 넷’ 대신에 ‘넷 

더하기 셋’으로 문제를 바꾸어서 손가락을 꼽는 

횟수를 줄인다면(‘인지적 효율성(cognitive economy)’

의 충동), 그 능력을 더 한층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수 세기가 덧셈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덧셈 전략을 마련해 준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Gray(2008)에 의하면 이

러한 ‘수 세기 과정의 압축’은 단지 답에 이르는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더 작은 기

억 공간을 사용하고, 입력을 출력과 직접 연결하

도록 이끈다. 결국 이 학생에게 ‘3+4=7’은 아는 

구구가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구구를 추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덧셈

을 할 수 있다는 말뜻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즉, 아이가 ‘3 더하기 4’의 답을 외우지 못하더

라도 그 덧셈을 할 수 있다. 7까지의 수를 차례

로 부를 수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답에 이르

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덧셈구구를 외우는 것

은 덧셈의 필수적인 출발점이 아니라, 수를 세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기 위

해 개발할 가치가 있는 효율적인 한 방법이다.

다른 사칙연산에도 이 관점은 유효하다. 예를 

들어 유아들은 피감수에서 감수만큼 대상의 개

수를 줄여나간 다음 남은 것을 다시 세는 전략

으로 뺄셈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피감수에서 

감수만큼의 수를 거꾸로 세어 내려가며 마지막

에 말해지는 수 이름이 답이 되는 ‘거꾸로 세기

(counting-down)’ 전략으로 나아간다. 이보다 더 

발전된 방법은 ‘세어 올라가기(counting-up)’인데,

예를 들어 뺄셈 14-8에 대해 “8(멈춤), 9, 10, 11,

12, 13, 14”라고 세고, 세어진 수의 개수를 말함

으로써 답을 구하는 방법이다(Fuson, & Fuson,

1992). 세어 올라가기는 뺄셈을 보완적인 덧셈으

로 해석한다. Maclellan(2008)에 의하면 이것은 

산술에 대한 강력한 정보로서, 덧셈과 뺄셈이 서

로 역 조작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교 교

육의 초기에 명시적으로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 세기와 손가락을 자발

적으로 활용하여 곱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Anghileri, 2008). 세 개짜리 열이 네 묶음 있다

는 정보만 가지고 대상의 개수를 헤아려야 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자. 이 학생은 이어 세기가 바

탕인 언어적 수 세기(1, 2, 3 … 4, 5, 6 … 7, 8,

9 … 10, 11, 12)를 내면적 수 세기(1, 2, 3 … 1,

2, 3 … 1, 2, 3 … 1, 2, 3 …)와 함께 진행하는 

한편 (손가락을 동원하여) 몇 번째 묶음까지 세

었는지 기억해야 한다. 리듬감 있게 세기(1, 2,

3!, 4, 5, 6!, 7, 8, 9!, 10, 11, 12!), 뛰어 세기(3, 6,

9, 12) 등을 거치면서 그 과정은 단축되고 결국 

곱셈 구구로 이어진다. 나눗셈의 경우도 수 세기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Anghileri, 2008). 일정한 

크기의 묶음을 반복적으로 빼는 과정에 리듬감 

있게 수 세기가 나타나며, 이것은 학생들이 곱셈

과 나눗셈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해 주는 실마리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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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수 세기가 가진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

구들은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수 세기 연구자들이 산술 지도에서 수 세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수 세기에 대한 

Piaget의 견해는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Piaget에게 있어 수 개념의 획득은 수 보존에 대

한 이해를 의미한다. 같은 개수인 단추 두 줄 중 

한 줄의 단추 사이 간격을 키울 때 아이가 그 

줄의 개수가 더 크다고 답하게 되는, Piaget의 유

명한 개수 보존 실험에서 보듯, 유아가 수를 셀 

수 있다 하더라도 수 세기는 수 보존이나 가역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입

장에서는 수 세기의 지도에 앞서 ‘수 이전 활동’

즉, 분류, 서열화, 일대일대응 등의 활동이 이루

어져야 한다. 결국 Piaget의 영향력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수 세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 이전 

활동에 치우치도록 만들었다(정현숙, 1998; 최혜

진, 조은래, 김선영, 2013).

그러나 Piaget의 개수 보존 실험은 그 실험방

법과 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Mehler와 

Bever(1967)은 아이에게 구슬 대신 M&Ms 초콜

릿을 주고는, 복잡한 설명 없이 단지 한 줄을 선

택해서 초콜릿을 모두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

다. 언어적 혼란을 피한 이 실험에서 아이들은 

줄의 길이에 현혹되지 않았다. McGarrigle과  

Donaldson(1975)의 실험에서는 줄을 흐트러뜨리

는 역할을 실험자가 다른 쪽을 보는 동안 테디

베어 분장을 하고 갑자기 등장한 연기자가 대신

하였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테디베어가 줄을 망

가뜨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실험자가 어느 쪽 

줄이 더 많은지를 물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몰

라서 묻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여기고 두 줄은 

같다는 올바른 답을 알려 주었다. Wynn(1992)의 

연구에서는 심지어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아들도 그들이 반응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방

식으로 질문 받았을 때 기초적인 보존개념을 드

러내 보였다. Gelman과Gallistel(1978), Fuson

(1988) 등에 의하면 전조작기 유아들도 일대일 

원칙, 안정된 순서의 원칙, 기수의 원칙, 추상화 

원칙, 순서 무관의 원칙 등의 수 세기의 원칙을 

이해하며, 수의 보존을 비롯한 수의 성질은 이 

원칙들과 엮여 있어서 수 세기와 함께 발달한다.

실험보다는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유아의 

일상적인 도전을 관찰하는 발달심리학의 최근 

성과들은, 개수 보존 실험을 비롯하여 수에 대한 

유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기존 증거들이 사실

은 우리가 성인 중심의 사고로 그들을 관찰한 

결과라고 알려준다. 수를 세는 행위를 단지 놀이

로 받아들이던 유아가 어른이 수를 세는 목적

(‘수를 세는 것은 수량을 알기 위해서이다’)을 깨

닫게 되면 유아는 수와 관련된 논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Munn, 2008). 전반적으로 이들 수 

세기 연구자들은 지식의 구성에 대한 언어와 문

화의 역할에 있어서 Vygotsky와 입장을 같이 한

다(정현숙, 1998). 어떤 이론의 의미는 그와 대조

되는 이론과 견주어 논의할 때 분명해진다.

Piaget와 수 세기 연구자들의 견해 사이에 있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수 세기의 교

육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2. 초등학교에서의 수 세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민정

(2014)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세기에 비해 거꾸로 세기에 능숙하지 않은 모습

을 드러냈다. 김수미(2010)는 앞으로 세기, 거꾸

로 세기, 뛰어 세기에 대해 정확성, 속도,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부진아들의 

수 세기 능력이 일반 아동보다 매우 낮다는 것,

더욱이 거꾸로 세기는 일반 아동들도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 세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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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폭넓게 조사한 문선미(2015)에 의하면, 유치

원 교사들은 수 세기 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수 세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은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는데 어려움

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서의 수와 연산 교육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고경나와 오은순

(2014)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정

화(2015)는 수 세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

해 실제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유아 교육현장에서 

수 교육에 대한 Piaget의 견해가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다. 이로 인해 분류와 서열 등의 수 이

전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 세기, 수 조작,

연산 등과 같이 수를 다루는 활동은 유아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 둘째, 유아의 통

합적 경험을 강조하는 유아교육 현장의 특징이

다. 수 세기 활동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수학 학습은 이

차적 목표가 되거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수학

경험에 의존하게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연산의 기초로서 수 세기의 중요성을 인정한

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기초적

인 연산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수 세기 능력이

어떤지 관찰하고 적절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유치원에서 받은 수 세기 지도가 충

실치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수 세기의 중요성이 입

학 이전의 부족한 수 세기 경험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 세기는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와 같은 개별 전략을 문제에 

따라 단순 적용하는 이상의, 다양하고 세밀한 전

략을 포함한다. Thompson(1995)은 영국 초등학교 

2학년(6-7세)과 3학년 학생들의 암산 전략을 조

사하였는데, 학생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수 세기 

기법을 학교에서 배운 산술 지식과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계산 문제를 해결했다. 예를 들

어, 한 학생은 27+28에 대해 “40…47…48…49…

50…51…52…53…54…55.”라고, 다시 묶기와 이

어 세기를 결합한 방법으로 답했다. 다른 한 학

생은 25+14에 대해 “25…35…36…37…38…39.”와 

같이, 10 단위 수끼리 별도로 더하는 것이 아니

라, 14 중의 10을 상대편 수 전체에 더한 다음 

남아있는 4만큼 이어 세어 답했다. 또 어떤 학생

은 4×6에 대해 “6…12…18…19…20…21…22…2

3…24.”라고, 뛰어 세기와 이어 세기를 결합한 

방법으로 답하였다. 이 연구는 구구를 익히는 과

정,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구구에서 새로운 구

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수 세기의 중요성을 보

여주고 있다.

Gray(2008)가 지적했듯, 학생이 수 세기에만 

계속해서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교사의 적절한 지

도를 통해 수 세기 과정은 아는 구구와 그로부

터 추론된 구구로 압축되고, 과정(process)과 개

념(concept)을 포괄한 융통성 있는 지식으로 점차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점

진적인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

적이 있어왔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간단

한 덧셈과 뺄셈 문장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발전 양상을 조사한 Carpenter와 Moser(1984)의 연

구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덧셈과 뺄셈 문제를 다

룰 때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를 활용하는 기

간을 주지 않고, 간단한 구체물을 통한 덧셈과 

뺄셈으로부터 구구 암기로 곧바로 건너뛰는 것

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래에서 교과서와 

지도서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Ⅲ. 우리나라 교과서 조사

이제 현행 2009 개정교육과정 1, 2학년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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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와 연산 영역에 해당되는 단원을 조사하여,

수 세기 활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제시되는

지, 수 세기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도 함

께 살펴볼 것인데, 지도서에 기술된 수 세기 관

련 내용이 교과서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

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 1학년 교과서

1학년 1학기 교과서(교육부, 2013a)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 속하는 단원은 총 세 개로, 1단원 

‘9까지의 수’, 3단원 ‘덧셈과 뺄셈’, 5단원 ‘50까

지의 수’이다.

1단원 ‘9까지 세기’의 지도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원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연수 개념의 발달’,

‘수 세기 기능의 발달’, ‘0부터 9까지의 기본수 

학습 지도’라는 세 주제가 제시된다([표 III-1]).

큰 제목 작은 제목 내용

1.자연수
개념의 발달

가. 역사적 발달 고대의수기록, 진법체계등.

나. 심리적 발달 분류, 규칙성, 비교, 보존성,묶음

2. 수세기 
기능의 
발달

가. 수 세기의 
원리

일대일대응의 원리, 고정된 순
서의 원리, 순서 무관의 원리,
집합수의원리

나. 수 세기 전
략

앞으로 세기, 거꾸로 세기, 뛰
어 세기

3. 0에서
9까지의
기본 수 
학습지도

가. 1, 2, 3, 4, 5의
지도

어린이들은세개까지는직관적
으로인식함, 4개는3개보다하나
더많은것으로이해, 우리말수
사/한자어수사,순서수개념

나. 0의 지도
‘아무것도없음’으로서의0, 5→
4→3→2→1→0으로서의 수 계
열

다. 6, 7, 8, 9의
지도

‘앞수보다 1 큰수’로서차례로
6,7,8,9 도입.수사, 순서수개념

<표 III-1> <1-1> 지도서 1단원의 단원 배경 지식

(교육부, 2013b, pp.99-101)

첫 번째 주제에서는 자연수 개념의 역사적 발

달과 심리적 발달을 다룬다. 이 중 심리적 발달

에 대해서는 분류, 규칙성, 비교, 보존성, 묶음 

등 Piaget가 강조한 개념을 주로 소개한다. 두 번

째 주제에서는 일대일 대응의 원리, 고정된 순서

의 원리, 순서 무관의 원리, 집합 수의 원리라는 

‘수 세기의 원리’를 간단히 소개한 다음, 앞으로 

세기, 거꾸로 세기, 뛰어 세기라는 수 세기 전략

을 각각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관련시키며 

간략히 소개한다.

그런데, 여기서 ‘수 세기의 원리’의 일반적인 

출처인 Gelman과 Gallistel(1978)의 논의는 수 세

기가 Piaget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정확한 양적 판

단과 연산의 기초가 되며, 언어발달과 마찬가지

로 유아가 주도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지식이

라는 입장에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존 

개념에 대한 Piaget의 실험은 그 실험방법과 해

석에 많은 반론이 제기되었다. 성인 중심의 사고

를 버리면 유아의 수 세기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지도서에는 Piaget의 이

론과 수 세기 연구자들의 이론이 이어서 제시되

고 있지만, 두 이론은 서로의 긴장관계에 대한 

설명 없이 병렬적으로, 각각 반 페이지 남짓으로 

아주 짧게 다루어질 뿐이다. 더욱이, 수 세기의 

원리 중 앞으로 세기에 대해, 덧셈으로 이행하는 

두 단계의 서로 다른 형태인 모두 세기와 이어 

세기를 여기서 구별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은 현

행 교과서가 연산의 기초로서 수 세기의 역할을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는다는 징표로 보인다.

실제로 1단원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1에

서 9까지의 수를 익히는 과정에서 전체 개수를 

세는 것 이외의 방법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덧셈과 뺄셈이 도입되는 3단원도 마찬가지이다.

3단원은 덧셈과 뺄셈의 기초로서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한다([그림 III-1]). 그

런데, 학생들이 아직 뺄셈 구구를 익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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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임을 염두에 두고 [그림 III-1]의 활동을 살

펴보자. 7을 가른 두 수 중의 하나를 알 때 다른 

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전체 일곱 개의 대상에서 

한 묶음의 대상을 묶어 내고 남은 대상을 세던

지, 아니면 7부터 거꾸로 그 수만큼 세어 내려와

야 한다. 수 모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덧

셈구구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전부

를 처음부터 세던지 둘 중 한 수부터 이어서 세

어야 한다. 즉, 덧셈과 뺄셈의 기초로서 배우는 

수 가르기와 모으기 역시 어떤 수준에서건 수 

세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언어적으로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지침이나 설명은 교과서는 물론 지도서에도 제

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덧셈 뺄셈과 관련지어 

지도서에 소개된 수 세기 전략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3단원까지 언급되지 않는다.

[그림 III-1] 수 가르기 활동(교육부, 2015a, p.82)

5단원 ‘50까지의 수’에서는 10 이상 50 이하의 

두 자리 수를 배운다. 이 범위에서 기수법의 원

리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짝수와 홀수의 

개념도 도입한다. 지도서에서는 ‘참고 자료’ 난

에서 수 세기와 관련하여 즉각적 인식, 기계적 

수 세기, 합리적 수 세기라는 수 세기의 세 유형

을 각각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하고, 학생의 가

정환경에 따라 수 세기에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교육부, 2015b, p.287). 그러

나 수 세기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할당하는 것

은 십진법의 원리, 고쳐 묶기(regrouping), 여러 

가지 수 모형 등 십진법 지도와 관련된 내용, 그

리고 우리말과 한자 수사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다(교육부, 2015b, pp.285-286). 실제로, 이 단원의 

내용은 산가지와 연결큐브와 같은 수 모형을 통

해 열 개씩의 묶음과 낱개의 합으로 십의 자리 

수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한자어와 우리말 수사

로 구별하여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자어와 우리말 수사로 1부터 

10까지 세는 활동(교육부, 2015a, p.153), 구체물 

열 개 단위 묶음(교육부, 2015a, p.159), 또는 열 

개 단위 묶음과 낱개의 합(교육부, 2015a, p.162)

을 세어 수로 쓰고 읽는 활동, 1부터 50까지의 

수 배열표에서 빈 칸을 채우면서 수를 읽는 활

동(교육부, 2015a, p.164) 등의 수 세기 활동이 제

시된다. ‘□ - 44 - □ - 46’과 같이 몇 개의 연

속된 수의 열에서 빈칸을 채우는 활동(교육부,

2015a, pp.164-165)도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 세

기의 맥락에서 지도할 수는 있겠으나 교과서나 

지도서에 수 세기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다.

결국 이 단원에서의 수 세기 활동은 십진법의 

구조를 반영하여 열 개 단위로 묶여있는 구체물

의 수량을 파악해서 읽는 것, 그리고 한자어와 

우리말 수사의 순서를 익히는 맥락에서 수를 나

열하며 읽는 것 정도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한 

값을 구하기 위한 이어 세기, 뺀 값을 구하기 위

한 거꾸로 세기나 세어 올라가기와 같은 수 세

기 전략은 이 단원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단원에서 50까지의 수를 익히지만, 50까지 범

위에서의 덧셈과 뺄셈은 2학기에 가서, 몇 단원 

뒤에서야 다룬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제 1학년 2학기를 살펴보자(교육부, 2015c).

수와 연산 영역에는 1단원 ‘100까지의 수’, 3단

원 ‘덧셈과 뺄셈(1)’, 5단원 ‘덧셈과 뺄셈(2)’의 

총 세 단원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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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에서는 100까지의 수를 배운다. 수 세기

는 1학기 5단원과 비슷하게 열 개 단위로 묶여

있는 구체물의 수량을 읽는 것, 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형태로 등장한다.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이 없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3단원에서는 덧

셈과 뺄셈의 계산을 주로 수 모형과 세로셈에 

의존한다([그림 III-2]).

[그림 III-2] 수 모형에서 세로셈으로 

이어지는 덧셈(교육부, 2015c p.93)

이 단원 교과서 내에서 이어 세기, 거꾸로 세

기, 세어 올라가기와 같은 수 세기 전략을 명시

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지

도서에서 덧셈에 대해서는 이어 세기에 해당하

는 설명이 수 모형 이전에 하는 활동으로 두 차

례 제시된다(교육부, 2015d, p.200, p.204). 예를 

들어, [그림 III-2]의 활동은 그 차시의 생각열기

에서 당근 22개와 양배추 5개를 합한 수를 구하

는 문제로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 지도서는 [그

림 III-3]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그림 III-3] 이어 세기에 해당하는 지도서 

설명(교육부, 2015d, p.200)

그러나 뺄셈에 대해서는 빼는 수만큼의 대상

을 그림에서 지운 나머지 개수를 읽어 답하는 

활동이 나올 뿐, 거꾸로 세기나 세어 올라가기의 

수 세기 전략은 지도서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실

질적으로 뺄셈에 대해서는 수 모형과 세로셈을 

이용할 뿐이다. 연속된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는 이어지는 차시들에서도 수 세기에 대

한 언급은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찾을 수 없다.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 처음 등장하

는 5단원 ‘덧셈과 뺄셈(2)’에서는 이론적 배경으

로 ‘덧셈과 뺄셈의 지도’, ‘덧셈구구와 뺄셈구구’

를 다룬다(교육부, 2015d, p.285). 이 중 두 번째 

주제에서는 덧셈구구와 뺄셈구구를 위한 사고전

략으로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를 소개한다. 그

러나 교과서를 실제로 살펴보면 이러한 수 세기 

전략은 반영되어있지 않다. 예를 들어, 10차시 

‘(몇)+(몇)=(십 몇)의 계산을 할 수 있다’에서는 

3+9의 계산을 ‘3+9=2+1+9. 2+10=12’와 같이 10의 

보수를 이용해 수를 분해하고 다시 묶어 계산한

다([그림 III-4]). 수 세기를 이용하면 이 문제는 

9에서 출발하여 3만큼 이어 셈으로써 쉽게 답할 

수 있고, 지도서에서도 이어 세기를 설명하며 이

러한 경우를 예로 들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덧

셈의 풀이를 수의 분해와 고쳐 묶기에 기초한 

방법에만 의존한다. ‘(십 몇)-(몇)=(몇)’의 뺄셈에

서도 교과서는 감수에 대한 10의 보수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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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수를 분해하는 방법에 주로 의존하며 수 세

기는 이용하지 않는다.

[그림 III-4]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교육부,

2015c, p.161)

한편, 수는 규칙성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실

제로 6단원 ‘규칙 찾기’에서는 8, 9, 10 세 차시

에 걸쳐 수의 규칙을 찾고, 규칙에 따라 수를 배

열하는 활동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장 많이 제시

되는 유형은 일정한 수만큼 점점 커지는 수열 

혹은 작아지는 수열이다. 이런 점에서 이 활동들

을 곱셈의 기초로서 중요한 뛰어 세기와 연관 

지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이 활동들이 다루는 

수의 범위와 문제의 제시 맥락을 볼 때, 교과서

에서 곱셈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는 특별히 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문제

는 곱셈 구구의 출발점인 한 자리 수는 다루지 

않고 두 자리 수의 범위만 다룬다. 또한 나열된 

수를 읽기보다는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적어 넣

는 것에만 치중한다.

요약하자면, 1학년에 제시된 수 세기는 주로 

모두 세기였으며 그것이 다루어지는 주된 맥락

은 개수에 맞는 수 이름과 수의 순서를 알고 한

자와 우리말 수 이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수를 소재로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이

었다. 수 세기가 덧셈이나 뺄셈과 관련지어 제시

되는 경우는 지도서 차시 설명 중의 간단한 이

어 세기 몇 차례에 한정되어 있었다.

2. 2학년 교과서

다음으로 2학년 1학기를 살펴보자. 수와 연산 

영역에는 1단원 ‘세 자리 수’, 3단원 ‘덧셈과 뺄

셈’, 6단원 ‘곱셈’의 총 세 단원이 해당된다(교육

부, 2015e). 1단원 ‘세 자리 수’에서는 이론적 배

경으로 ‘자릿값’, ‘수 감각’을 다룬다.

곱셈과 곱셈구구를 배우는 2학년에서 특히 강

조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 세기 전략은 뛰어 세기

이다. 1학기 교과서를 보면 1단원 ‘세 자리 수’

의 5차시 ‘뛰어서 셀 수 있어요’에 100씩, 10씩,

1씩  뛰어 세는 활동이 나온다(그림 III-5). 그러

나 “예를 들어 10씩 뛰어 세는 경우 910, 920,

930으로 수가 변하는 과정에서 가운데 십의 자

리 수만 계속 바뀐다는 것을 관찰하여 자릿값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같은 지도

서 설명(교육부, 2015g, p.122)에서 보듯, 이는 곱

셈의 기초보다는 자릿값 개념 이해를 위한 활동

으로서 주로 다루어진다.

[그림 III-5] 100씩, 10씩, 1씩 뛰어 

세기(교육부, 2015e, p.26)

6단원 ‘곱셈’에서는 곱셈의 기초로서의 묶어 

세기와 뛰어 세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도

서는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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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g, p.371). “수 세기는 학생이 초기 학습을 

할 때 연산에 사용될 수 있고, 연산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 세기, 거꾸

로 세기, 2씩, 3씩 묶어 세기의 방법을 아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기본으로 곱셈을 형식

적으로 다루면서 큰 수들의 연산을 도입하게 된

다”. 실제로 사물함과 같은 교실 내 물품, 음료

수 캔, 풍선 등의 구체물을 일정한 개수씩 묶어 

세는 활동은 이 단원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연계한 언어적인 뛰어 세기는 

지도서 차시 설명에서 묶어 세기와 함께 반복적

으로 제안될 뿐, 교과서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그림 III-6]을 보면 스무 여덟 개의 

별을 네 개씩 혹은 일곱 개씩 묶어가며 그 개수

를 적는 활동이 제시된다. 수 세기의 입장에서 

보면, 한 열씩 묶어서 별을 세어 올라갈 때 4씩 

끊어 리듬감 있게 읽고, 묶어 센 결과를 차례로 

적은 다음 4씩 올라가는 뛰어 세기를 연습하는 

활동이 기대된다. 묶어 세기는 이렇게 언어적 뛰

어 세기로 이어짐으로써 곱셈 구구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뛰어 세기 연습을 분명

히 지시하는 활동은 익힘책의 ‘뛰어 세기’라는 

제목이 붙은, 칸마다 수가 적힌 길에서의 활동

(교육부, 2015f, p.123, p.124)뿐이다. 이 단원을 

수 세기와 연계하여 가르치는 정도와 방식은 상

당 부분 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그림 III-6] 묶어 세기 활동(교육부, 2015e, p.219)

2학년 2학기 2단원(교육부, 2015h)에서는 곱셈의

결과를 단별로 표로 정리하고 전체 곱셈구구에 

이르지만, 수 세기를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요약하자면, 2학년 교과서에 뛰어 세기가 다루

어지기는 하지만, 명시적인 뛰어 세기 활동은 주

로 10진 자릿값 체계의 숙달에 관련된 것이다.

곱셈 구구를 염두에 두고 묶어 세기를 리듬감 

있게 세기나 이어 세기로 연계시키는 활동은 교

과서 자체에서는 찾기 힘들다.

Ⅳ. 외국 교과서 조사

이제 외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들을 수 

세기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그 특징을 우리나라 

교과서와 견주어 알아본다. 총 4종의 교과서를 

살펴보는데, 싱가폴의 교과서 두 종(Marshall

Cavendish Education 출판사 교과서(U.S. edition),

Shinglee 출판사 교과서. 각각 싱가포르A 교과서,

싱가포르B 교과서로 표기), 미국의 한 교과서

(Macmillan/McGraw-Hill 출판사), 중국의 인민교

육출판사 교과서이다. 외국 교과서를 조사한 결

과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조사하면서 수 세기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주제별로 

정리할 것이다. 덧셈과 뺄셈의 도입, 계산의 범

위와 받아올림ㆍ받아내림, 효율성의 추구와 수학

적 착상이 그 주제이다.

1. 덧셈과 뺄셈 도입

우리나라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은 9까지의 수

를 배운 다음에, 수의 가르기와 묶기를 기반으로 

도입된다. 외국의 교과서들 역시 전반적으로 수

의 가르기와 묶기를 덧셈과 뺄셈의 기초로서 다

루고 있지만 그 위상은 우리와 달랐다.

싱가포르A 교과서부터 살펴보자(Singapore math,

2005a, 2005b). 1학년 2단원인 ‘Number bon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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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묶기를 다루며, 이어서 3단원 ‘Addition'에

서는 덧셈을 도입한다. 3단원은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전개된다.

1. 덧셈 이야기 만들기(Making addition stories)

2. 수 묶기로 하는 덧셈(Addition with number

bonds)

3. 덧셈의 다른 방법들(Other methods of addition)

[그림 IV-1] 수의 묶기를 통한 

덧셈(Singapore math, 2005a, p.31)

이 중 첫 번째 주제에서는 짧은 글이나 그림

으로 된 덧셈의 여러 상황을 덧셈 식과 연관시

키는 연습을 한다.1) 두 번째 주제에서는 수의 

묶기를 바탕으로 덧셈을 한다([그림 IV-1]). 그러

나 수의 묶기는 덧셈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즉, 세 번째 주제인 ‘Other Methods of Addition’

에서 덧셈의 다른 방법으로서 이어 세기를 도입

한다.

[그림 IV-2] ‘하나 더, 둘 더, 셋 더 

많은 수’로서의 덧셈(Singapore math,

2005a, p.33)

앞 주제에서 “How many birds are there

altogether?”와 같이 두 묶음의 대상을 합한 것 

전체를 묻는 것과는 달리 지금은 4에 하나 더 

많은, 둘 더 많은, 셋 더 많은 수를 묻는다([그림 

IV-2]). 이 답을 구하는 방법은 그 바로 다음 활

동에서 보듯 이어 세기이다([그림 IV-3]). 수가 

차례로 배열된 길 위의 4 칸에서 출발한 아이가 

“4에서 출발해서 세어나간다: ⑤, ⑥, ⑦”와 같이 

하나씩 수를 세어 올라가며 답에 이른다. 우리나

라 교과서는 덧셈을 배우기 전에 1 큰 수와 1

작은 수를 다루기는 하지만, 2 큰 수나 3 큰 수 

등은 다루지 않는다.

[그림 IV-3] 이어 세기를 통한 덧셈(Singapore

math, 2005a, p.35)

1) 특히, 수식에 대응하는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은 싱가포르 교과서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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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어 세기를 도

입하는 것은 싱가포르B 교과서(Foong, Chang,

Lim, & Wong, 2014a, 2014c)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IV-4]를 보면, 이번에는 개수를 세는 상황

이지만, 상자에 6개의 단추를 감추어 둠으로써 

출발점을 6으로 하여 세어 올라가도록 자연스럽

게 유도한다. 이는 셀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함으

로써 은연중에 아이들이 모두 세기를 하도록 조

장하는 우려(Capenter와 Moser, 1982)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V-4] 개수 맥락에서 이어 세기를 통한

덧셈(Foong, Chang, Lim, & Wong, 2014a, p.27)

싱가포르의 두 교과서는 뺄셈 역시 가르기에 

이어 거꾸로 세기를 적극 이용한다. 교과서 뿐 

아니라 워크북에서도 이러한 수 세기를 통한 덧

셈과 뺄셈 연습을 풍부하게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교과서도 덧셈과 뺄셈 지도에 이어 세기

와 거꾸로 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그림 Ⅳ

-5]). 수직선이나 교구 역시 수 세기와 관련지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를 

보면 수업 실제와 관련된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

을 여러 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IV-6]

에서는 이어 세기를 할 때 학생들이 자주 저지

르는 실수를 주지시키고 있는데, 4+2에 대해 5가 

아니라 4부터 세어 “4...5”로 답하고는 한다는 것

이다.

[그림 IV-5] 이어 세기를 통한 덧셈(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185)

[그림 IV-6] 이어 세기의 흔한 오류를 

교사들에게 주지시킴(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116)

[그림 IV-7]에서는 ‘이어 세기(count on)’라는 

용어를 수직선 그림과 함께 명시적으로 제시한

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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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를 보조하기 위해 칸마

다 수가 적힌 오솔길이나 수직선 표상을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이어 세기를 할 때 원래의 

수는 이 표상 위에서 하나의 지점으로, 더해지는 

수는 그 지점에서 건너간 칸 수가 된다. 이산적

인 구체물을 활용할 때와는 달리, 고정된 오솔길

이나 수직선 위에서 내가 옮겨 다닌다는 심상이 

이때 활용된다. 수직선 표상은 이후 뛰어 세기의 

연습을 할 때도, 예를 들어 개구리나 토끼나 캥

거루 같은 동물들이 2칸씩, 3칸씩, 4칸씩 점프하

며 나아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人民敎育出版社,

2009b, p.57). 수직선 위에서의 경험은 묶음으로 

세기로서의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을 등 간격 뜀

뛰기의 시각적 묘사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Anghileri, 2008). 반면, 우리나라 2학년 1

학기의 6단원 ‘곱셈’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칸

마다 수가 적힌 길 위에서의 활동이 몇 차례 나

오지만, 수직선 위에서의 활동은 찾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뛰어 세기 활동이 매

우 제한적으로 제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그림 IV-7] 수직선과 이어 세기 (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175c)

중국 교과서도, 싱가포르나 미국 교과서만큼의 

분량을 할당하지는 않았으나, 이어 세기와 거꾸

로 세기를 통한 덧셈과 뺄셈을 지도한다. 뺄셈의 

예를 살펴보자면([그림 IV-8]), 첫 번째 줄에서는 

사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제외한 결과는 세 개

임을 사과를 가시에 꽂아서 가지고 떠나는 고슴

도치를 등장시켜 재미있게 보여준다. 이 상황에 

대해 중간의 남학생은 답을 ‘1, 2, 3’이라고 세어

서 구하며, 여학생은 ‘5, 4, 3’이라고 거꾸로 세

기로 구한다. 마지막 줄의 여학생은 이상의 결과

를 5가 2와 3으로 나뉜다는 수 가르기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림 IV-8] 남은 것을 모두 세기, 거꾸로 

세기, 수를 가르기가 함께 제시됨 

(人民敎育出版社, 2009a, p. 26)

2. 계산의 범위와 받아올림ㆍ받아내림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10부

터 50까지의 수는 1학년 1학기에 다루지만, 10을 

넘는 범위에서의 덧셈은 2학기 1단원에서 100까

지의 수까지 배운 이후인 3단원에서야 다루었으

며, 특히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는 5

단원에 가서야 다룬다. 그리고 받아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 경우의 계산은 거의 전적으로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에 의존했다.

반면, 외국 교과서들은 전반적으로 수를 일정 

범위까지 배우고 난 후 그 범위 안에서의 덧셈

과 뺄셈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때의 

덧셈과 뺄셈은 받아올림과 내림이 있는 경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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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20까지의 수를 배운 

후에, ‘8+3’과 같이 받아올림이 있는 계산도 다

음 단원에서 곧바로 도입하는 식이다. 이는 바로 

수 세기, 특히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를 통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B 교과서(Foong, Chang,

Lim, & Wong, 2014a, 2014c)에서 수와 연산 영역

에 해당하는 내용의 단원 목차를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10까지, 20까지, 40까지, 100까지,

단계적으로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가면서, 배운 

수 범위 안의 덧셈과 뺄셈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을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A 교과

서의 단원 순서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순서 단원명

1-1 Numbers to 10

1-2 Number Bonds

1-3 Addition Within 10

1-4 Subtraction Within 10

1-6 Numbers to 20

1-7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in 20

1-10 Numbers to 40

1-11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in 40

1-15 Numbers to 100

1-16 Addition and Subtraction Within 100

<표 IV-1> 싱가포르B 교과서.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의 단원 목차 

이 중, 20까지 범위의 수를 배우는 6단원과,

먼저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로, 그 다음에 가

르기와 모으기로 그 범위 내에서의 덧셈과 뺄셈

을 다루는 7단원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그림 

IV-9]에서 보듯, 20까지의 수를 배우는 6단원의 

첫 차시 제목이 ‘20까지 세기(Counting to 20)’임

은 시사적이다. 실제로 이 차시에서는 수 범위의 

확장이 이어 세기 및 덧셈과 자연스럽게 연계되

어 이루어진다. 즉, 10에서 둘만큼 이어 센 것이 

12이고, 이것이 다름 아닌 10+2라는 것이다. 20

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7단원

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이

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림 IV-9] 이어 세기, 수의 범위 확장, 덧셈을 

관련 짓기(Foong, Chang, Lim, & Wong, 2014a,

p.60)

특히, 7단원의 첫 차시 내용인 [그림 IV-10]을 

보면 받아올림이 필요한 8+3이라는 문제에 대해,

더해지는 수인 3을 2와 1로 분해하고 2를 8과 

묶어서 10을 만드는 대신, 단지 8에서 출발해 3

만큼 세어 올라가면서 (10을 거쳐서) 답인 11에 

이른다.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이용한 받아올

림은 이어 세기를 이용한 방법을 주사위 게임과 

연습문제를 통해 좀 더 연습한 이후에 도입된다.

뺄셈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거꾸로 세기가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그림 IV-11]은 싱가포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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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예이고, [그림 IV-12]는 싱가포르B 교

과서 워크북의 예이다. 받아내림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뺄셈 모두, 칸마다 수가 적힌 길의 

도움을 받아서 거꾸로 세기를 통해 일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V-10]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이어 

세기로 구하기(Foong, Chang, Lim, & Wong,

2014a, p.76)

[그림 IV-11]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거꾸로 세기로 구하기(Singapore math, 2005a,

p.67)

[그림 IV-12]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거꾸로 

세기로 구하기(Foong, Chang, Lim, & Wong,

2014b, p.119)

미국 교과서도 비슷하다. 1학년 수와 연산 영

역에 해당하는 단원의 목차는 <표 IV-2>와 같다

(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순서 단원명

1-0 Numbers to 10

1-1 Addition Concepts

1-2 Subtraction Concepts

1-3 Make 10

1-6 Addition Strategy to 20

1-7 Subtraction Strategy to 20 

1-8 Numbers to 100

1-9 Place Value

1-13 Two Digit Addition

1-14 Two Digit Subtraction

<표 IV-2> 미국 교과서. 수와 연산 영역 해당단원 목차

6단원 ‘20까지의 덧셈 전략(Addition Strategies

to 20)’에서는 20까지의 덧셈을 위한 네 가지 전

략을 소개한다. 즉, ‘이어 세기, 두 배 하기, 10

만들기, 덧셈의 성질 이용하기(Count on, Double,



- 390 -

Make a 10 to add, Addition properties)’이다. ‘이

어 세기’에서는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20까지의 덧셈을 다룬다. 두 수의 합이 10을 넘

어가는 경우에, 이어 세기를 통해 10을 거쳐 세

어 올라가는 것이다([그림 IV-13]).

[그림 IV-13] 이어 세기를 통한 20 범위 

에서의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183)

7단원 ‘20까지의 뺄셈 전략(Subtraction Strategies

to 20)’에서도 11-2, 12-3과 같이 받아내림이 필요

한 경우까지 수직선 모델의 도움을 받는 거꾸로 

세기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한다

(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233).

중국 교과서는 20까지의 수와 그 범위 내에서

의 받아올림이나 내림이 없는 간단한 덧셈과 뺄

셈을 1-상 7단원에서 다룬 후, 그 범위에서의 받

아올림이나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9단원에

서 이어서 도입한다.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 

활동을 풍부히 다루지는 않지만, 역시 합이 10을 

넘는 덧셈에 대한 이어 세기 방법을 단원 표지

([그림 IV-14])와 본문의 활동(人民敎育出版社,

2009a, p. 103)을 통해 한 번씩 제시한다. [그림 

IV-14]의 학생들을 보면, 음료 팩이 큰 상자 안

에는 9개, 밖에는 4개 있을 때 총 몇 개 있는지

를, 전부 세기, 9부터 이어 세기, 수의 가르기와 

다시 묶기의 세 방법으로 구하고 있다.

[그림 IV-14] 합이 10이 넘는 덧셈의 여러 

방법 (人民敎育出版社, 2009a, p. 96)

3. 효율성의 추구와 수학적 착상

미국 교과서는 이어 세기를 통해 덧셈을 할 

때 두 수 중 큰 수부터 시작하여 작은 수만큼 

세어 올라감으로써 덧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

음을 강조한다. 위에서 살펴 본 [그림 IV-13]을 

다시 보면, 큰 수에 동그라미를 두른 다음 연결

큐브를 가지고 작은 수만큼 하나씩 세어 올라가

도록 하고 있다. [그림 IV-15]에서는 수직선을 이

어 세기를 위한 보조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도 큰 수부터 시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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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5] 두 수 중 큰 수를 출발점으로 

이어 세도록 지도(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185)

수를 셀 때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생각은 

100까지의 수에 대해 뛰어 세기를 다루는 8단원 

“Numbers to 100”에서도 이용된다. 즉, [그림 

IV-16]의 아이들은 한 사람이 다섯 개씩 토마토

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 올라가다가2)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림을 깨닫고 수를 세는 시간을 단축시

키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뛰어 세기(skip counting)이다. 수 세기

의 효율성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학생들이 큰 

수까지 수를 직접 세어 봄으로써, 연산에 수 세

기를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비로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림 IV-16] 더 빨리 세는 방법으로서의 이어 

세기(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a, p.311)

미국 교과서에서 곱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2학년 15단원 ‘Multiplication and Division

Concepts’이다. 그 도입부에서 “뛰어 세기(skip

counting)가 곱셈 이야기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

움이 되는가?”라고 묻는데, 지도서에는 그 대답

의 예로 “어떤 수만큼씩 뛰어 세면 똑같은 묶음

씩 뛰어 세게 됩니다.”라고 제시하여 묶음을 실

제로 세는 방법으로서의 뛰어 세기의 의미를 강

조한다(Carter, Cuevas, Day, & Malloy, 2012b,

p.593). 뛰어 세기의 실질적 중요성은 어떤 대상

이 일정한 개수로 묶여져 있다고 파악되기만 하

면, 전체 개수를 재빠르게 셀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묶어 세기는 강조

하지만, 앞서 보았듯 묶은 결과에 대해 명시적으

로 뛰어 세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다. 묶어진 대상의 개수에 대해 리듬감 있게 세

기 혹은 뛰어 세기로 연계하지 않는 것은 곱셈

구구로 이르는 직접적인 언어적 연습을 할 기회

를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2) 이때, 다섯마다 끊어서 읽게 된다는 점에서 리듬감 있게 세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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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 연구

에서 살펴본 외국 교과서들은 기초 산술에서 수 

세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교과서

에 비해 좀 더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작성되었

다고 보인다. 특히 덧셈과 뺄셈을 도입하는 단원

의 내용은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1학년 1학기 덧셈

과 뺄셈 단원에서 덧셈과 뺄셈의 기초로 삼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수 가르기와 모으기였다. 이

어 세기, 거꾸로 세기, 세어 올라가기 등의 수 

세기 전략을 덧셈 혹은 뺄셈에 명시적으로 관련

시키는 내용은 지도서의 단원별 이론 설명에 한

정되어 있었고, 실제 교과서 내용에서는 찾기 힘

들었다. 반면, 싱가포르와 미국 교과서는 수 가

르기와 모으기 뿐 아니라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를 덧셈과 뺄셈의 중요한 기초이자 실질적 

방법으로서 다루고 있었다. 중국 교과서도 그 분

량은 많지 않았지만, 덧셈과 뺄셈에 대한 몇 가

지 핵심적인 장면에서 이어 세기와 거꾸로 세기

가 한 가지 방법이 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덧셈과 뺄셈의 기초로 간주

하는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조차 수 세기와 독립

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교과서

와 지도서에서는 수 세기를 어떻게 사용하여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수 세기 이론의 입장에서는 수의 가

르기와 모으기에 이어서, 이어 세기를 통해 덧셈

을 지도하는 외국 교과서의 순서는 결국 모두 

세기에서 이어 세기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수 

세기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뺀 나머지 대상의 개수를 셈으로써 

수를 가르는 것에 이어, 거꾸로 세기를 통해 뺄

셈을 지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

다.

곱셈과 관련한 뛰어 세기는 지도서에서 그 중

요성이 소개되고 차시 설명에도 몇 차례 언급되

지만 실제 교과서 활동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되

지는 않았다. 교과서의 덧셈과 뺄셈에서 수 세기 

활동이 풍부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

서의 언급만으로 교사들이 곱셈과 관련된 뛰어 

세기 활동을 충실히 지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도입된 수의 범위와 연산을 하는 수의 범위의 

불일치 문제 역시 수 세기가 논의의 중요한 축

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수 세기를 통해 원

칙적으로 받아올림이나 받아내림이 있는 경우까

지 덧셈과 뺄셈을 다룰 수 있다. 싱가포르B 교

과서의 예에서 수 세기, 수 범위의 확장, 덧셈을 

한 맥락에서 함께 다루는 모습을 살펴본 바 있

다. 교육과정상 다루는 수의 범위와 그 범위에서

의 연산의 시기를 이렇게 수 세기를 매개로 하

여 좀 더 일치시키는 방안은 교수학습의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나 본 연구를 

포함한 학술 연구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더해

서 10을 넘어가거나 빼서 10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덧셈과 뺄셈을 각각 ‘받아올림이 있는 덧

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은 수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전제로 하는 용어이다. 이어 세기를 이

용할 때 8+3의 덧셈은 5+3의 덧셈과 큰 차이가 

없이 단지 수를 세어 올라감으로서 해결된다. 이

러한 수 세기의 방법이 있음을 고려하면 ‘받아

올림’과 ‘받아내림’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예를 

들어, 8+3을 구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8+3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셈과 뺄셈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생각

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계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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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도서는 단편적이긴 하

지만 수 세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제시하

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의 수 세기 활동은 그에 

비해서도 부족했다. 수 세기 활동을 교사의 재량

에만 맡기기보다는 싱가포르나 미국 교과서와 

같이 교과서 내의 명시적인 활동으로 포함할 필

요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교과서를 산술 능력

이 부족한 학생들만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고,

따라서 산술 자체라기보다는 산술의 기초라고 

보이는 수 세기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본격적으

로 담을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직접적인 수 세기 관련 

활동을 급격히 늘리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교

사들이 수 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된 다

양한 수업상황에 자연스럽게 반영하도록 이끌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용 지도

서에 수 세기의 중요성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담

아내야 할 것이며, 수 세기로부터 형식적 연산으

로의 전이 과정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나름의 관

점을 가지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덧셈과 뺄셈의 도입, 받아올림

과 내림, 수의 범위와 계산의 범위 등, 초등학교 

교과서 기초 산술의 많은 주제들이 수 세기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수 세기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활동이

고 따라서 숙련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수 세기를 고려할 때 그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인가는 교실에서의  

충분한 실증적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 세기에 능숙해 지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이러

한 검토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 세기에 관련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조사

하고, 수업 실제를 수 세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대은(2003). 3.4.5세 유아의 수세기와 더하기, 

빼기 능력및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경나, 오은순(2014). 유아 수와 연산 교육 실태와

교사 인식 조사. 육아지원연구, 9(1). 65-95.

교육부(2015a). 수학 1-1. 서울: 천재교육.

교육부(2015b). 수학 1-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천

재교육.

교육부(2015c). 수학 1-2. 서울: 천재교육.

교육부(2015d). 수학 1-2 교사용 지도서. 서울: 천

재교육.

교육부(2015e). 수학 2-1. 서울: 천재교육.

교육부(2015f). 수학 2-1. 익힘책. 서울: 천재교육.

교육부(2015g). 수학 2-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천

재교육.

교육부(2015h). 수학 2-2. 서울: 천재교육.

김수미(2010).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부진아의 수

세기 능력 연구. 학교수학, 12(2), 137-150.

문선미(2015). 유아 수세기 지도에 대한 실태 및 

교사의 인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민정(2014).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기 수

세기 능력 조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이정화(2015). 유아 수세기(counting)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9-148.

장혜원(2009).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

과 관련한 아동의 비형식적 지식에 대한 사

례연구. 학교수학, 11(4). 607-623.

정현숙(1998). 유아의 수세기 활동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2(1). 67-88.



- 394 -

주영란(2002).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문제해결

전략 분석 -사칙연산을 중심으로-. 춘천교육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진, 조은래, 김선영(2013). 유아의 수학능력

과 수학적 태도가 수학학습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교사교육연구, 52(2), 209-324.

人民教育出版社(2009a).義務敎育敎科書 數學 1-

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人民教育出版社(2009b).義務敎育敎科書 數學 2-

上.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Anghileri, J. (1989). An investigation of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multiplication.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0(4), 367-385.

Anghileri, J. (2008), Uses of counting i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In I. Thompson (Ed.), Teaching 

and learning early number (2nd ed.), 110-121.

Carpenter, T. P., Hiebert, J. & Moser, J. M. (1981).

Problem structure and first-grade children's

initial solution processes for simple addition

and subtraction problems.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2(1), 27-39.

Carpenter, T. P., & Moser, J. M. (1984). The

acquisition of addition and subtraction concepts

in grades one through three.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5(3),

179-202.

Carter, J. A., Cuevas, G. J., Day, R., & Malloy, C. E.

(2012a). Tennessee Math Connects, Grade 1 

Teacher edition. OH: Macmillan/McGraw-Hill.

Carter, J. A., Cuevas, G. J., Day, R., & Malloy, C. E.

(2012b). Tennessee Math Connects, Grade 2 

Teacher edition. OH: Macmillan/McGraw-Hill.

Foong, P. Y., Chang, S. H., Lim, L. G. P., &

Wong, O. H. (2014a). Primary mathematics 

1A(2nd Ed.). Shinglee.

Foong, P. Y., Chang, S. H., Lim, L. G. P., &

Wong, O. H. (2014b). Primary mathematics 1A 

workbook(2nd Ed.). Shinglee.

Foong, P. Y., Chang, S. H., Lim, L. G. P., &

Wong, O. H. (2014c). Primary mathematics 

1B(2nd Ed.). Shinglee.

Fuson, K. C. (1986). Teaching children to subtract

by counting up.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7(3), 172-189.

Fuson, K. C. (1988). Children’s counting and concepts

of number. New York: Springer-Verlag.

Fuson, K. C., & Fuson, A. M. (1992). Instruction

supporting children's counting on for addition

and counting up for subtraction.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23(1),

72-78.

Gelman, R., & Gallistel, C. P. (1978). The child's 

understanding of numb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Gray, E. (2008). Compressing the counting process:

strength from the flexible interpretation of

symbols. In I. Thompson (Ed.), Teaching and 

learning early number (2nd ed.), 82-93.

Maclellan, E. (2008). Counting: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In I. Thompson (Ed.), Teaching and 

learning early number (2nd ed.), 72-81.

McGarrigle, J., & Donaldson, M. (1975). Conservation

accidents. Cognition, 3(4), 341-350.

Mehler, J., & Bever, T. G. (1967). Cognitive

capacity of very young children. Science, 158.

141-142.

Munn, P. (1994). The early development of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2(1), 5-18.

Munn, P. (2008). Children’s beliefs about counting.

In I. Thompson (Ed.), Teaching and learning 



- 395 -

early number (2nd ed.), 19-33.

Secada, W. G., Fuson, K. C., & Hall, J. W. (1983).

The transition from counting-all to counting-on

in addition. Journal for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14(1), 47-57.

Singapore math (2005a). Primary mathematics 1A 

U.S. edition. Marshall Cavendish Education.

Singapore math (2005b). Primary mathematics 1B 

U.S. edition. Marshall Cavendish Education.

Thompson, I. (1995). The role of counting in the

idiosyncratic mental calculation algorithms of

young children.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3(1), 5-16.

Wynn, K. (1992). Addition and subtraction by human

infants, Nature, 358. 749-750.



- 396 -

A Study on Elementary Textbooks In Terms of Theories

on Counting - In Comparison with Foreign Textbooks

Hong, Gap Ju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ang, Jeong Min (Wollae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considered Elementary school

textbook and teacher’s manual in Korea in terms

of theories on counting. First we considered the

meaning of counting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based on many preceding researches.

And we compared textbooks in Korea with foreign

textbooks in Singapore, China, USA. As a result,

compared with Korea, these foreign textbooks

reflect the theories on counting more actively. First

of all, they consider counting to be an important

basis for the four operations. Teacher’s manual in

Korea introduces the theories on counting, but the

content was limited and thread was not clear.

Based on these consideration, We discussed

reflection of elementary school textbook in terms

of theories on counting.

* Key Words : counting(수 세기), counting on(이어 세기), counting down(거꾸로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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